
김영아 교수의 놀이로 脈 잡는 논술 

 

06. 관찰을 통한 분류 

 

1. 직접관찰과 간접관찰 

① 직접관찰 

*사람들이 만져보고 눈으로 직접보고 귀로 듣고 혀로 맛보고 코로 냄새를 맡아봄으로써 사

물의 특성을 이해한다. 이 다섯 가지 관찰 방법을 “직접 관찰”이라고 한다. 

이해하고 있는 것 이해하는 방법 

   스웨터의 부드러운 느낌  만져보고 피부에 비벼보기 

   라일락 꽃 향기  코로 냄새를 맡기 

   소방차의 사이렌소리  귀로 듣기 

   단풍의 빛깔  눈으로 보기 

   김치의 매운맛  맛보기 

 

② 간접관찰 

* 내가 가지고 있는 오감을 통하여 직접 체득한 정보가 아니라 정보의 제공자로 인해 나에

게 주어진 지식과 정보를 갖게 되는 방식을 “간접관찰”이라 한다. 

* 간접관찰의 제공자 역시 다른 것을 직접 관찰하였거나 다른 간접관찰을 통해서 정보를 얻

는다. 

정보의 제공 알아낸 정보 · 지식 

 교사의 학습  교과지식, 삶의 태도  

 T.V 신문   여러 가지 정보, 스포츠, 사건 사고, 날씨 

 삶의 연장자  삶의 규칙과 가치관, 식습관, 행동규범 

 책  새로운 지식, 등장인물의 감정, 문제 해결력 

 컴퓨터  지역을 넘어선 글로벌한 정보 

 



2. 관찰에서 분류로 이어가기 

① 비슷한 점을 알기 

* 사물을 비교할 때 비슷한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. 

* 사물이 비슷하다는 것은 완전히 같은 것, 똑같은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. 

* 사물이 비슷하다는 것은 다른 것들보다 서로 가장 닮았음을 의미한다. 

* 비슷하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비슷하다는 것이다. 

의도하는 일 일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물건 

물을 마신다.  컵, 그릇, 바가지, 두레박 

포스터를 붙인다.  풀, 테이프  

색칠을 한다  크레파스, 사인펜, 색연필 

줄을 긋는다.  자, 막대기, 책받침  

원을 그린다.  동전, 둥근 컵, 뚜껑 

 

② 다른 점을 알기 

* 주어진 두 대상의 다른 점을 비교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. 

* 우리가 누군가를 알아보는 것은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없거나 다른 사람과는 다른 

특성이 있기 때문이다. 

* 사람과 사물의 경우 그것만이 가지고 있는 “다른 점”이 그 사물의 특성이다. 

* 다른 점에 대한 관찰은 보다 명확한 비교이해를 준다. 

만나는 두 대상 대상의 다른 점 

 장미와 백합 향기, 색깔, 모양  

 구두와 운동화 모양, 재질, 용도 

 오토바이와 자동차 엔진크기, 바퀴 수, 모양, 태울 수 있는 사람 수 

 여자 남자 성, 생김새, 목소리, 주민번호 

 바이올린과 첼로 크기, 줄 수, 소리의 높이  

 

3. 논리 놀이, 학급앨범 만들기 



*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어린 시절에 호기심을 갖는다.  

* 자기만했을 때 뭐하며 놀았는지 실수한 적은 없는지 알고 싶어 한다. 

* 앨범정리는 이 같은 아이의 흥미와 호기심을 채워주기 쉬운 놀이다.  

* 여러 사진을 관찰하고 비교하면서 분류하고 통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으니 훌륭한 논리 

학습이 될 수도 있다. 

 

<학급앨범 만들기> 

① 앨범에서 엄마, 아빠, 아이의 사진을 찾음 

• 비슷한 또래, 비슷한 상황이면 더 좋음 

• 돌 사진도 좋고 초등학교 입학식이나 소풍 사진도 좋음 

② 세 장의 사진을 두고 비슷한 점을 찾아보게 함 

• 먼저 눈, 코, 입, 이목구비를 비교 

 - "눈은 엄마 닮았네, 입은 누굴 닮았지?” 

 - 엄마와 아빠의 얼굴은 다르지만 자기 얼굴 속에 두 분의 모습이 섞여있음을 알고 재미

있어 함 

③ 옷차림, 배경, 표정이 서로 다른 점을 비교해 봄 

• “어떤 표정을 짓고 있니?”, “어느 계절에 찍은 걸까?” 등의 질문을 던지고 다른 점을 발

견하면서 조원들이 서로 상황을 이야기해 봄 

④ 조원들의 사진에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것을 모아봄 

• 소풍, 수학여행, 운동회 등 

⑤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구분하여 조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전체 학급에서의 특징을 잡아 

앨범을 만듦 

 

♠ 보충 학습 

<관찰을 통한 논술의 예> 

“초등학교 5학년 때 미국 연수를 간 적이 있다. 그때 참 다양한 인종이 지구상에 살고 있다

는 것을 알았다. 슈퍼에서 계산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 앞에 다섯 명이 서 있었는데 모두 피

부색이 달랐다. 까맣고 하얗고 거무스름하고.... 피부색만 아니라 머리색도 달랐고 말하는 

것도 달랐다. 그때 이렇게 많은 인종이 한 지구 위에 사는데 서로 생각을 함께 나누지 않으

면, 그래서 갈등이 생긴다면 엄청난 재앙이 올 거란 생각을 했다.” 

 

* 논제: 지구촌 사회에 사는 우리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 이해하며 살

아야 한다. 

* 논거: 슈퍼마켓에서 보게 된 다양한 인종 

* 논거의 전개 방식: 관찰을 통한 비교- 이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자신의 주장에 연결함 

 



이 아이는 충분한 관찰을 통해 인종의 다양성을 알게 되었고 비교를 통해 인종간의 차이와 

서로 협력해야 공존할 수 있다는 데까지 생각을 확장해 나갔다. 이렇듯 관찰과 비교를 잘 

익혀두면 논술이 훨씬 생동감 있고 설득력도 갖게 된다. 


